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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태국의 MZ세대는 정치적 활동 및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SNS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MZ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정치 관심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SNS 사용이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토론을 바탕으로, 개인적

인 경제 상황의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MZ세대가 SNS를 통해 정

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제5차 아

시안 바로미터 조사의 태국 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 SNS와 MZ세대 사이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적 비관, MZ세대, SNS를 

통한 정치 관련 정보 수집 변수의 삼중 교차항(three-way interaction)이 정

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대와 30대를 분리

하여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삼중 교차항의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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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태국의 MZ세대는 인터넷의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Service)을 

활용하여 정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해시태그(hashtag)를 통한 

활동(Sinpeng 2021)은 MZ세대가 시위를 조직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

은 대학생과 태국 대중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정치적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 더욱이 미수완(Meesuwan 2016)에 따르면 인터넷을 더 자주 사

용하는 유권자일수록 정치 참여를 활발히 할 가능성이 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SNS의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SNS 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검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SNS가 효과적으로 정치 정

보 전파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기존 매

체에 대한 검열이 심해서였다(Zhuravskaya et al. 2020). 태국에서 인터

넷은 정보 전파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

(Computer Crime Act 2017)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중의 공

간이다.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 혹은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처럼 

인터넷에서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태국에서는 

다른 국가와 같이 SNS에서의 활동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아도 태국에서 인터넷의 사용

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정우 2023, 11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은 명백히 남는다. 태국 MZ세대가 인터넷

에서 활발히 전개한 정치 참여와 관심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밀크

티 동맹(#MilkTeaAlliance)을 중심으로 태국의 젊은 시위대는 대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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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와 연대하였으며(Phalapong 2022), #FAHRAKPHO 해시

태그를 통한 미래전진당 지지(McCargo and Chattharakul 2020, 49)를 

포함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현상과 이론이 상반된다면 

기존 연구의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연구의 실증적 분석이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젊은 유권

자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이정우 2023, 111), 다른 어떤 

요인이 개입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MZ세대

가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을 느낄 때 인터넷을 사용하면 관심이 증가한

다고 주장한다.

태국에서 경제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탁신 친

나왓 전 총리가 성공적으로 2006년도 이전까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여 저소득층을 주요한 지지층을 포섭(co-opt)

했기 때문이다(서경교 2015, 274). 선거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인이 선

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경제적으로 부유하

지 않은(poor) 유권자들을 포섭하는 것이다(Miller 2020). 탁신은 경제

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통해 북부와 북동부 지방의 저소득층을 사로잡

았다. 또한, 서경교ꞏ고영준(2020)에 따르면 태국 대중은 소득에 상관없

이 경제 발전을 잘 이끈다면 군부라도 민주주의 정부라고 인식하였다. 

경제 문제는 그만큼 태국 대중에게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MZ세대에게도 그러하다(현시내 2024, 161-164). 본 논문은 MZ세대 

유권자가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SNS로부터의 정치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면 정치적 관심이 증가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되고 

2022년에 공개된 제5차(wave 5)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 태국 자료를 활

용한다. 2019년 이후의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어 현재는 활용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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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국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태국 MZ세대의 SNS 사용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로 탐색적 연

구를 수행한다. 2019년 이후에 생겨난 MZ들의 관심이 2018년에도 선

행적으로 존재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추후 2018년 자료를 포함하

여 폭넓은 시계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2020년 이후의 경향 분

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에 관한 정보를 SNS에서 수집한다고 해서 MZ

세대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인식

한 MZ세대가 인터넷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

적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대와 30대

의 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는데, 30대보다 20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 수집하면서 경제 상황에 비관적일 때 정치적 관심

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새로운 분석을 제시

한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가설을 제시한다. MZ세대, 

인터넷 SNS를 통한 정보 수집,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의 삼중주를 바

탕으로 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활용하는 자료, 분석 방법, 변

수의 측정에 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행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토론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20대와 30

대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7장에서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며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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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검토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넷과 SNS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친 영향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과 SNS 사용이 유권

자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을 확인하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가설

은 인터넷과 SNS 사용이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한 정보에 낮은 비용으

로 진입할 수 있고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유

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Zhuravskaya et al. 2020; 

Ikeda et al. 2013, 308).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 특성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주로 방문하느냐가 사용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Lupia and Philpot 2005).

위 연구들의 주요한 전제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에 정부에 의한 검

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라브스카야 등(Zhuravskaya et al. 2020, 

420)의 리뷰 논문에서 지적한 지점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인터넷을 

제외한 신문, TV와 같은 기존 매체가 탄압을 받으면 인터넷이 유권자

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러시

아의 연구를 살펴보면, SNS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중

은 야당 엘리트가 SNS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접하게 된

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Reuter and Szakonyi 2013). 또한, 러시아에서는 유권자 개인이 SNS

에서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시위 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Kopacheva et al. 2023).

2018년 이후 태국의 경우 당시 군부가 ‘불완전한(김홍구ꞏ이미지 

2019)’ 민간정부로 복귀하기 위해 시도하던 시기였으며 왕실모독법 등

을 동원하여 반대파 시민의 인터넷 활동을 강력하게 처벌했다. 그에 반

해,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은 인터넷을 암묵적으로 반대파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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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출하게 하는 장소로 허용하였다(Placek 2019). 권위주의 체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러시아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탄압이 상대적

으로 약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게끔 

암묵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SNS를 러시아와 같

이 부분적으로라도 자유로운 정치 정보 전파의 현장으로 보기는 힘들

다. 태국의 활동가들은 검열을 피하는 혹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

치적 의견을 SNS에서 개진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다른 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SNS에서의 정보를 접했을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까? 태국은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도 비교

적 더 엄격한 인터넷 검열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인터넷이 어떤 인과관계에서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국 사례 연구의 문헌을 검토하면, 기존 연구는 모두 인터넷과 SNS

의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토론이 분분하다. 인터넷의 사용이 태국 대

중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urapreset et al. 2021; 

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Meesuwan 2016)는 활발히 진행

됐다. 그러나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를 활용한 연구(특히, Meesuwan 

2016)의 설계를 반박하면서 인터넷의 사용 자체는 유권자의 정치적 관

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이정우 2023)도 존재하였다.

이정우(2023)는 인터넷 사용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가설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MZ세대일수록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통계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태국에서 

젊은 세대가 트위터의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연구(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와 인터넷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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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기존의 연구(Meesuwan 2016)에 배치되는 결

과이다. 그의 한계는 태국 MZ세대의 인터넷 활용이 정치적 관심에 영

향을 미칠 수 없다면, 대안적인 인과관계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는 점이다. 또한, 국내 연구가 아닌 태국에서 수행된 연구(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는 단순한 상관관계만 

분석하거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더라도 통제변수에 관한 적절한 고

려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의 한계를 바탕으로 SNS가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태국 MZ세대가 인터넷에서 보이는 정치 활동에 관한 연구를 더 살

펴보자면, 활동가들의 트위터를 포함한 SNS의 해시태그를 분석한 연

구 흐름이 존재하였다(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 위 연구 모

두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에서 발견되는 해시태그와 그에 속한 

글을 모아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가를 분석하였

다. 위 연구는 시위의 동학에 중심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그러한 메시지가 젊은이들의 정치적 관심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살펴보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신펭

(Sinpeng 2024)은 SNS가 2023년 총선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전

에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태국에서 SNS가 젊은이들

의 정치적 관심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신펭의 주장처럼 

SNS의 영향이 불분명하거나, 이정우(2023)의 발견처럼 2019년 이전

에는 SNS 단일 변수의 효과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면, 어떠

한 대안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SNS가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의 태국 정치를 조망한 논문을 보면(김홍구ꞏ

이미지 2019; 한유석 2020), 기존 정치 질서를 비판하는 세력이 어떻게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시내(202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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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앞으로 태국 정치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그는 MZ세대가 이전의 

세대보다 왕실 개혁에 더 급진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로 불평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비관을 꼽았다(현시내 2024).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

로 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MZ세대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터

넷을 통해 어떻게 정치적 관심을 형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 통계 분석

을 통해 경향을 확인하는 것은 적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기존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새로운 분석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SNS를 사용하는 MZ세대의 정치

적 관심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MZ세대 모두가 인터넷을 사

용한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이다(현시내 2024, 164). 태

국 대중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서경교ꞏ고영준 2020). 본 논문은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MZ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정치적 관심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Ⅲ. 이론적 논의: 태국의 MZ세대, SNS의 사용, 개인적 경제 상황 

전망의 삼중주

2015년을 기준으로 모바일 가입자 수와 3G/4G 가입자는 태국의 당

시 전체 인구인 6774만을 뛰어넘었다(김남욱 2016). 보급률은 147.6%

로 태국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90%를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유튜브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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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에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며 2019

년을 기준으로 1억 2천만여 건의 가입을 기록했다(윤장옥 2022). 2018

년에 수행된 제5차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를 보면,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별로 보자면 MZ세대가 79.74%, X세대가 56.22%, 

1964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가 21.17%를 차지했다. 또한, SNS를 정치 

토론에 활용한다는 비율은 각각 65.82%, 48.24%, 16.79%(MZ, X, 

1964 이전 세대순)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MZ세대가 윗세대와 비교해 

SNS 통해서 정치에 관한 의견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와는 다른 질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의 경우에는, 220번 문항을 통해 “SNS

를 통해 정치적 행동, 시위를 주도할 의사가 있나요?”를 묻고 있다. 여

기서 29세 이하는 31.9%가 할 수도 있다(“might do”)고 답했고, 50대는 

18.4%가 그럴 수 있다고 답해(이정우 2023, 14 재인용) 젊은 세대가 윗

세대와 비교해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정치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나타내는 목소리는 군부에 대한 반대이다. 

군부는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왕실모독법(lese-majeste Law)과 컴

퓨터범죄법(Computer Crime Act)을 활용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집행이 군부에 의해 자의적(arbitrary)으로 집행된다는 점에 있었다

(Haberkorn 2018). 학생 시위대는 이에 의회 해산, 헌법의 개정, 시위하

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금지(McCargo 2021, 179)를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개의 중심에는 SNS가 자리하였다. 특히 2020년

에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이 

해산되면서 인터넷에서의 군부 반대에 대한 해시태그 캠페인이 폭발

적으로 늘어났다. 군부 반대 활동가들은 해시태그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

고 함께 시위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SNS의 사용은 20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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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젊은 세대 시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Sinpeng 2021, 196). 대

표적인 학생 활동가 네띠윗 초띠팟파이싼(Netiwit Chotiphatphaisal)은 대

중이 SNS에서 정보를 얻어 서로 뭉칠 수 있게 했으며, 구조적인 불평

등과 독재에 대항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했다(Chotiphatphaisal 

and Aneknumwong 2020).

그러나 SNS의 사용이 모든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자극하지는 않

을 것이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를 바탕으로 SNS의 이용자들을 직

접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인터넷을 통해 효

율적으로 처벌할 반대파를 색출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탄압은 고문

과 살인 위협과 같은 기존의 억압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Kendall-Taylor et al. 2020, 108). 그리고 이런 처벌 가능성이 커지면 

반대파의 시민들은 억압을 받는 것에 대한 위협을 계산하게 된다. 억압

에서 받는 위협이 높아지고 공포(fear)를 느끼게 된다면 시위에 참여하

거나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진다(Young 2019, 

141-142).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불만을 표출

하는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부로 인한 처벌 가능성, 바

뀌지 않는 정치 체제는 SNS에서 토론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두려

움을 불러일으킨다. MZ세대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치적 관심을 

증대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수행해보았을 

때 SNS에서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태국의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

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 2023).

그렇다면 태국과 같이 자유롭지 못한 인터넷의 환경에서 어떤 사람

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까? 여기

에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경제와 불평등의 문제이다. 경제에 민감한 

MZ세대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

다. 그렇다면, MZ세대에게 불평등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얼마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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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 현시내(2024, 162-164)는 태국의 MZ세대를 “냉전 시기 개발 독

재에 의한 경제 성장의 간접적 수혜자이자 성장둔화의 직접적 피해자”

라고 보았다. 젊은 세대가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윗세대에 비교해 더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게 된 이유는 현 국왕의 낮은 인기,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법치의 문제,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 표현의 자유 요구를 포

함해 경제적인 요인에도 있다. 그는 태국인들 대다수가 사회가 불평등

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해결이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점을 제시한다. 

빈부격차는 회의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현시내 

2024, 164).

케빈 헤위슨(Kevin Hewison)도 태국의 경제 성장을 두고 다음과 같

이 평가한 바 있다. 태국의 경제 성장은 빈곤을 낮추는 데에 이바지하

였고 대부분의 태국인이 경제 성장의 덕을 보았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

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

를 만든 것이다(Hewison 2014, 849). 이에 더해 서경교ꞏ고영준(2020)

에 따르면, 태국 대중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끌며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군부라도 민주주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질보다 정부의 기능적인 

역할이 훌륭하다면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태국 정부가 경제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구조적인 불

평등을 완화하지 못했을 때 대중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역사적인 경향에서 장기간동안 상

위 20%가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

위 20%는 5%를 차지하고 있다(Durongkaveroj 2018). 구조적인 불평

등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여왔다.

태국 대중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특히 MZ세대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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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활동가들의 의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

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져 모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Chotiphatphaisal and Aneknumwong 

2020),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

게 되었고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이 해산되면서 시위에 나

섰다는 것이다(Pitidol 2023). 실제로 2021년 이후에 발생한 시위는 

2020년에 발생한 것보다 훨씬 과격했다.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a)

은 시위대의 인터뷰를 통해 낮은 소득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직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과격한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MZ세대를 시위로 이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터넷 SNS의 사용이 젊은 MZ세대 유권자

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 있을 자신의 경제적 전망이 나쁘다고 예측하는 MZ세대이면서 

인터넷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하면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경제적 전망이 나쁘다고 예측하지 

않는 MZ세대이면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가설을 정리하면서 기존

의 가설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설을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기각하면서 새로운 가설을 채

택하고자 한다. 두 가설 중 가설 2는 개인적 경제적 전망에 대한 예측을 

제외한 SNS를 통한 정보 수집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만약 가설 2가 기각되고 가설 1이 채택된다면 본 논문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가설 1(새로운 가설): 개인의 경제적 전망이 나쁠 것으로 예측하며, 

SNS를 통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는 정치적 관심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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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크다.

가설 2(기존 가설): SNS를 통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

대는 정치적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Ⅳ. 경험적 분석 결과

1. 자료, 분석 모델, 변수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하여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ABS)를 활용한다. 

ABS는 4년마다 자료를 공개하며 2018년에 수행되고 2022년에 공개된 

제5차의 태국 자료를 사용한다.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주로 정치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제5차 조사부터 포함되기 시작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태국의 젊은 세대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정치

적 관심을 분석하기 위해 제5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현재 태국에 관

련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공개 자료(open data)이면서 원자료

이다. 추후 ABS 제6차 조사 자료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본 논문의 가설

을 시계열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에 의한 시위는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 2018년의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최대한 활용 가능한 최신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도 SNS가 MZ세대의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사용하는 모델은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다. 종속변수는 “정치에 관해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How interested would you say you are in politics?)”로 정치

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관심에 관한 질문이다. 여기서 정치적 관심은 

시위에 관한 관심, 투표에 관한 관심 등으로 세분화될 수도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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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시위 참여 등의 높은 정치 참여에 관한 

결과는 결국 정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선경ꞏ신재혁 2019). 정치 참여 등을 종속변수로 놓아도 좋겠지만, 

유권자 개인의 주관적인 정치적 관심을 종속변수로 놓는 분석이 좀 더 

근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Prior 2010, 747; 이정우 2023, 89).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은 “Very interested,” “Somewhat interested,” 

“Not very interested,” “Not at all interested”와 같이 위계의 순서로 나

뉜다. 이러한 형태의 종속변수에는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

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를 가정한 

후, 실제로 나타나는 종속변수 y의 위계 범주에 속하는 y*의 범위를 구

해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y의 값을 선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길정아 2020, 20 재인용). 아래의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β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이다. 독립변수인 “SNS 정보수집,” “MZ세대,” “경

제 비관적 전망”이 포함되고, 변수 2개 사이의 이중 교차항(interaction 

term)이 각각 포함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한 삼중 

교차항(three-way interaction term)이 독립변수로 포함된다.


   × 정보수집  × 세대  ×경제비관적전망

 × 정보수집 × 세대

 × 정보수집 ×경제비관적전망

 × 세대 ×경제비관적전망

 × 정보수집 × 세대 ×경제비관적전망  ×통제변수 

위 회귀식으로 도출되는 y*의 값 범위 통해 y값을 추정한다. 분석 모

델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을 뒷받침하기 위

해서는 독립변수 3개가 모두 포함된 삼중 교차항이 양의 계수로 통계

적 유의미성(statistical significance)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가설 2를 뒷

받침하기 위해서는 MZ세대와 SNS정보수집 사이의 교차항이 양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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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유의미성을 보여야 한다.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가설 2

는 그렇지 않다면 본 논문의 주장이 채택될 것이고, 반대로 가설 2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인다면 기각될 것이다.

<표 1> 변수의 기술 통계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정치적 관심) 1141 2.40 0.85 1 4

SNS 정보 수집 1074 0.14 0.33 0 1

MZ세대 1141 0.20 0.40 0 1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953 0.06 0.24 0 1

시위 참여 경험 1095 0.07 0.25 0 1

정치적 대화 1124 0.68 0.58 0 2

정부에 대한 신뢰 1078 0.71 0.45 0 1

남성 1141 0.47 0.50 0 1

고등 교육 1114 0.12 0.32 0 1

불교 1138 0.93 0.26 0 1

<표 1>은 변수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담고 있다. 설명

을 위한 주요한 독립변수는 SNS 정보 수집, 경제 비관적 전망, MZ세대

의 여부이다. 역시 ABS 제5차 자료에서 해당하는 질문을 추출하였다. 

SNS 정보 수집은 52번 문항 “어느 채널이 당신에게 정치와 정부에 대

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합니까?(Which one is the most important 

channel for you to find information about politics and government?)”를 

사용하였다. SNS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한

다. MZ세대의 여부는 SE3를 활용하여 1981년 이후 탄생자를 1로 입력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범주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다른 나라들과

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범주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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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 세대를 비교 연구한 츄와 웰시(Chu and Welsh, 2015, 152)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구분과 같이 1981년 이후 출생으

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도 M세대는 1981년 이후 출생자, Z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자로 정의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1963년 이전 출생

자, X세대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로 구분하였다(Dimock, 2019).

<표 2>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의 정치적 관심 비교

세대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높은 관심 있음

베이비붐세대

(1964년 이전)
16.6% 26.13% 50.25% 7.02%

MZ세대

(1981년 이후)
24.44% 28.44% 44% 3.12%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ABS) wave 5, Thailand.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기술 통계는 바로 1964년 이전에 태어난 베이

비붐 세대와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이다. MZ세대라고 SNS를 통해 정

치 정보를 수집하며 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정치적 관

심이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다. <표 2>는 제5차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 태국 자료의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의 부정적 응답이 

베이비붐 세대에 비교해 더 높다. 기본적으로 MZ세대의 정치적 관심

은 낮지만, 본 논문의 가설처럼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비관적 전망은 6번 문항 “지금으로부터 수년 후에 당신 가족의 경

제적 상황은 어떨 것으로 생각합니까?(What do you think the economic 

situation of your family will be a few years from now?)”를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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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일 것이다(”A little worse“ and ”Much worse“)”라고 답하였으

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일곱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시위 

참여 경험이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태국 유권자 개인의 정

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이정우 2023)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79번 문항을 활용한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태국에

서 수행된 연구를 참고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관심을 증가하게 하므로(Bhuket 2013)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7번 문항

을 활용한다. 셋째, 가족, 동료들과의 정치적 대화이다. 주변 사람들과

의 정치적인 대화는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흥미를 높이기 때문에(박선

경ꞏ신재혁 2019)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48번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 않

는다고 답하면 0, 조금 한다고 답하면 1, 자주 한다고 답하면 2로 입력

하였다. 넷째, 유권자 개인이 불교 신자인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태국

은 불교가 정치에 영향도 미치고(옹지인 2022; 김홍구 1996) 유권자도 

개인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불교를 믿을 경우, 2019년 총선에서 군부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컸다(Larsson and Thananithichot 2023). SE6번 문항을 활용하여 불교

를 믿으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한다. 

이후 나머지 통제변수는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

섯째, 성별을 포함한다. 남성이면 1, 아니면 0으로 통제하였다. 여섯째

는 응답자의 대학교육 이수 여부이다.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한다. 이는 SE5 문항을 활용하는데 대학 교육 이상의 값인 8 

이상이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거주 지역

에 따른 고정 효과이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는 방콕, 북부, 북동부, 중

부, 남부로 구분하고 있다. 각 지역에 거주한다고 답하면 1, 아니면 0으

로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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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있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역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이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아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치적 관심

이 높기에 경제적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경제적 전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별도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관심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측치(missing data)의 문제가 있다. 종속변수를 포함한 각 변

수는 결측치가 있고, 문제는 결측치가 발생하는 문항이 응답자마다 다

르기 때문에 생긴다.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listwise) 분석을 하게 되

면 830개의 관측치를 얻게 된다. 이는 종속변수의 수인 1141개에서 

27.3%나 차지한다. 이러한 결측치는 전적으로 무작위의 확률로 결측

일 수 없다(missing completely at random). 다시 말해 결측치가 발생하

는 자료의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결측치에 대한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다중대체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결측치를 가능한 대체 값

의 분포에서 추출된 서로 다른 값으로 처리하여 복수의 데이터셋을 만

든다. 둘째, 복수의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분석을 처리한다. 셋째, 분석 

결과에서 모수의 추정량과 표본오차를 합한다(고길곤ꞏ탁현우 2016, 

296).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복수의 데이터셋을 10개 생성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대체법은 정치학에서 결측치를 다루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King et al. 2001) 특히 태국 연구에서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의 결측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Jäg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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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적 분석 결과와 토론

1. 순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

<표 3>는 본 논문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경험적 분석

의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 1은 교차항을 제외한 주요 독립변수 3개를 

통제변수와 함께 포함하는 모델이다. SNS를 통한 정치, 정부에 관한 

정보 수집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의 정치적 관심은 음의 계수를 보여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는 SNS 변수와 마찬가

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아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통제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

와 시위 참여 경험이었다.

분석 2는 분석 1을 바탕으로 교차항을 포함한 것이다. 교차항을 포

함한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볼 수 있다. 첫째, SNS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일수록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컸다. 둘

째, 경제적으로 비관을 하는 MZ세대와 경제적 비관을 하고 SNS를 통

해 정보를 수집하는, 두 교차항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NS 정보수집, MZ세대, 경제적 비관에 

대한 삼중 교차항은 양의 계수를 보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

의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로 정보를 수집하는 MZ

세대이면서 경제적 비관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다중매체법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한 다음 분석한 결

과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와 지역 더미를 포함하여 교차항

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표 2>의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 교차항은 역시 음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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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SNS와 경제적 비관, MZ세대와 경제적 비관 교차항은 통계

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가설 1번에서 관찰

하고자 하는 변수인 삼중 교차항은 <표 2>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표 3> 경험적 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설명변수 분석 1 분석 2

SNS 정보 수집 0.15(0.24) 1.06(0.36)***

MZ세대 -0.70(0.19)*** -0.46(0.22)**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0.21(0.30) -0.41(0.37)

SNS × MZ -1.79(0.49)***

SNS × 비관 -1.28(0.91)

MZ × 비관 0.52(0.93)

SNS × MZ × 비관 3.16(1.55)**

정부에 대한 신뢰 0.11(0.19) 0.12(0.19)

정치적 대화 2.03(0.14)*** 2.07(0.14)***

시위 참여 경험 1.24(0.33)*** 1.17(0.33)***

남성 0.21(0.14) 0.22(0.14)

고등 교육 -0.30(0.24) -0.27(0.24)

불교 0.01(0.37) 0.00(0.37)

지역 더미? 예 예

Pseudo R² 0.35 0.37
관측치 830 830

참고: *p < 0.1; **p < 0.05; ***p < 0.01

<표 3>와 <표 4>에서 보이는 삼중 교차항은 계수가 종속변수인 정

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를 보이기 

위해 <도표 1>을 통해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결과를 제시한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따라서 y값을 계산하여 종속변수의 각 순서 위계 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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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추정치가 나왔는지를 도표화한 것이다. 종속변수의 범주에 따라, 경

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있거나 없을 때를 나누고, MZ세대와 SNS 변

수 사이의 교차항을 살펴보았다.

“전혀 관심 없음”과 “별로 관심 없음”이라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비관을 하지 않는 MZ세대들은 인

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 오히려 정치적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경제적 비관을 하는 MZ세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경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비관을 한다고 해서 모

두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본 논문의 가설이다.

“조금 관심 있음”과 “매우 관심 있음”은 위에서 논한 두 범주의 반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비관을 하지 않는 MZ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떨어졌다. 반대

로 경제적 비관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정부와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는 MZ세대 응답자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컸다.

<표 4> 다중대체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설명변수 분석 3

SNS 정보 수집 1.55(0.36)***

MZ세대 -0.45(0.22)***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0.41(0.36)

SNS × MZ -1.79(0.48)***

SNS × 비관 -1.28(0.91)

MZ × 비관 0.52(0.93)

SNS × MZ × 비관 3.16(1.55)**

통제변수? 예

지역 더미? 예

다중대체 횟수 10

참고: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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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삼중 교차항: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추정

종속변수: “Not at all interested” (전혀 관심 없음)
경제적 비관 = 0 경제적 비관 = 1

종속변수: “Not very interested” (별로 관심 없음)
경제적 비관 = 0 경제적 비관 = 1

종속변수: “Somewhat interested” (조금 관심 있음)
경제적 비관 = 0 경제적 비관 = 1

종속변수: “Very interested” (아주 관심 있음)
경제적 비관 = 0 경제적 비관 = 1

참고: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고, 노란색 선

은 SNS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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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의 토론

본 논문은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토론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의 MZ세대는 윗세대와 비교해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적

지만 어느 세대보다 정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다(Chu and 

Welsh 2015, 126). 그들의 비판은 이는 높은 진학률과 인터넷 사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MZ세대라고 해서 모든 응답자, 유권자가 

SNS를 사용한다고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분석

에서는 단순히 SNS를 사용한다고 해서 MZ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문헌이 주장했던 가설 2번은 기각되

었다.

둘째, 만약 가설 2번이 기각되었다면 SNS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

는 MZ세대의 동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순히 MZ세대가 SNS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치적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경

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앞으로의 미래를 비관하는 MZ세대가 SNS를 

통해 정부와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가설 2번보다는 1번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경교ꞏ고영준(2020)와 현시내

(2024)의 연구와 같이 경제 변수가 중요하고, MZ세대에게 미치는 영

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2018년 당시에 태국은 군부가 집권하던 시기

였고 왕실모독법과 컴퓨터범죄법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

었다(Haberkorn 2018). 어떤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무응

답으로 결측치가 적지 않으며, 결측치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없으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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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석의 결과 자체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다중대체법의 장점은 조

사를 다시 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고길곤ꞏ탁현우 2016, 298).

넷째, 본 논문에서 포함하고 있는 통제변수를 제외하고도 다른 변수

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유권자의 소득

과 직업에 대한 것이다. 소득에 따라서 정치적 관심이 변할 수도 있으

며, 직업에 따라, 특히 공무원인가, 그리고 농업의 비중이 높은 태국의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정치적 관심이 바뀔 수도 있다. 공무

원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차지하는 계층

으로서 독재자를 지지하는 주요한 집단이다(Rosenfeld 2020). 본 논문

은 두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표 5>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변수가 포함되더라도 본 논문의 설명변수인 삼

중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추가적인 통제변수의 포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설명변수 분석 4

SNS 정보 수집 1.47(0.56)***

MZ세대 -0.62(0.44)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0.40(0.55)

SNS × MZ -2.42(0.86)***

SNS × 비관 -2.76(1.66)*

MZ × 비관 -0.90(1.69)

SNS × MZ × 비관 8.17(2.98)***

통제변수? 예

지역 더미? 예

관측치 241
Pseudo R² 0.39

참고: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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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대, 30대의 차이에 따른 추가 분석

본 논문의 한계 중 하나는 MZ세대의 범위의 문제이다. 밀레니엄 세

대의 시작은 1981년이어서 1981년생과 Z세대의 시작인 1997년생과 

같은 범주로 넣을 수 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밀

레니엄 세대 역시도 1981년부터 1996년생까지이기 때문에, MZ세대의 

효과이기보다는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20대와 30

대를 구분해 삼중 교차항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

인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주의할 점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YouGov에서 조사한 세대별 인터넷 사용 경향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

엄 세대와 Z세대 사이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MZ세대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Tan 2022). 또한, 20

대와 30대 사이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차이 자체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

기 힘들다. 이번 추가 분석은 MZ세대의 구분을 20대와 30대로 나누어 

더 자세히 탐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

서 MZ세대의 범주을 대체할 수 있는 세대 구분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

며, 본 논문에서 보이는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삼중 교차항의 효과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

다. 이번 분석은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을 통계적

으로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표 6>은 MZ세대의 구분 대신, 20대와 30대를 각각 구분하고 삼중 

교차항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를 보고한다. 20대와 SNS 사용 사이

의, SNS 사용과 경제적 비관 사이의, 20대와 경제적 비관 사이의 교차

항 또한 포함되었으며, 30대 역시 그러한 효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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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따른 삼중 교차항 분석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설명변수 분석 5 분석 6

SNS × 20대 -2.19(1.73)** -2.19(1.04)**

SNS × 경제적 비관 -2.46(1.72) -2.46(1.72)

20대 × 경제적 비관 -0.32(1.76) -0.32(1.76)

SNS × 30대 -2.38(0.97)** -2.38(0.97)**

30대 × 경제적 비관 4.03(1.97)** 4.03(1.96)**

삼중교차항(20대) 19.80(0.00)*** 19.80(1.81)***

삼중교차항(30대) 1.58(3.64) 1.58(3.64)

통제변수? 예 예

지역 더미? 예 예

관측치 241 1141

Pseudo R² 0.40 -

참고: *p < 0.1; **p < 0.05; ***p < 0.01, 다중대체법에서 다중대체 횟수는 10임.

이번 분석에서도 역시 누락 자료(missing dat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다중대체법을 활용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표 6>의 분석 6이 

다중대체법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SNS를 사용하여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치적 관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20대에 비교해 개인적인 경제적 전망이 어두

울 때 정치적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교

차항의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삼중 교차항에서 통계적 유의미

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30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5와 분석 6에서 일관되었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만으로 20

대와 30대의 차이를 단언할 수는 없으며 질적 연구와의 결합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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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논문은 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SNS 변수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MZ세대는 SNS를 통

해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활발히 군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표현을 하

였고, 시위를 조직하는 창구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 그러나 SNS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토론이 

분분하였다. 연구들 모두 대학생뿐만 아니라 태국 대중이 모두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수집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 미수완(Meesuwan 2016)은 인터넷 사용이 정치 관심과 참

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정우(2023)는 미수완의 분

석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수정하여 분석할 경우 SNS의 사용

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펭 역시 2023

년 총선 이전에는 SNS가 정치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Sinpeng 2024).

그러나 태국에서 MZ세대가 인터넷을 바탕으로 정치에 관한 의견을 

표출하고 현재의 정치 변동을 이끌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이다. 기존 연구가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이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MZ세대라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정치적 관심을 보인다

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중첩되었을 때 정치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앞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MZ세대가 SNS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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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된 제5차 

ABS의 태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NS와 MZ세대 사이의 교차항은 통계적 유

의미성을 보이지 않으며, 경제적인 비관, MZ세대, SNS 정보 수집 변수

의 삼중 교차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1번 가설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SNS를 이용하여 정보

를 수집하는가의 질문은 제5차 조사에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전의 혹은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추후 

더 넓은 시계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가능한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 본 논문의 가설에 맞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제5차 조사를 통한 탐색적 연구

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긴 시계열의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더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ABS의 결측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대체법을 활

용하였다. 이것의 대안으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의 사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WVS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와

는 다르게 SNS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가를 질문에 포함하지 않고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묻는다. 질문의 성격이 달라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SNS에서 정치, 정

부에 관한 정보 수집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계

적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 편의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포함한 WVS

를 사용해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시안 

바로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추후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수행된 

다른 자료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분석이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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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셋째, MZ세대의 정의에 대한 한계이다. MZ세대는 1981년생부터 

1996년 이후 생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81년생과 1998년생의 선호를 하나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태국 사회에서는 MZ세대를 어떻게 정의하

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다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M세대와 Z세

대를 구분하여 비교하고는 있지만, 태국의 인구학과 경제학 연구 모

두 M세대는 역시 1981년생부터 구분한다(Thoumrungroje 2021; 

Ruangkanjanases and Wongprasopchai 2017). 태국에서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태국에서의 세

대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퓨 

리서치 센터의 기준을 사용한다(Dimock 2019). 그러면서 동아시아에

서의 세대 구분과의 통일(Chu and Welsh 2015)을 통해 비교 연구의 가

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동시에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정

치적 관심에 미치는 삼중 교차항의 효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도 태국의 20대와 30대의 차이를 부각

할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통계 분석만으로 20대와 30대의 차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넷째, 삼중 교차항을 이루는 독립변수 중 하나인 경제에 대한 비관, 

ABS에서 공개하는 질문인 “지금으로부터 수년 후에 당신 가족의 경제

적 상황은 어떨 것으로 생각합니까?(What do you think the economic 

situation of your family will be a few years from now?)”는 태국 유권자

의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어떤 발화 내용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교 연구는 국가 각각, 

혹은 개인 각각의 자세한 맥락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다른 나라 혹은 

다수의 사람 사이의 비교를 위해 포괄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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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위 설문을 사용해 양적 연구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경제적 비관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위 분석을 보완하는 관점에

서 태국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담론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바로 기존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를 포함하면서 분석

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박선경ꞏ신재혁 

2019), 시위 참여 경험(이정우 2023), 정부에 대한 신뢰(Bhuket 2013), 불

교의 영향(옹지인 2022; 김홍구 1996; Larsson and Thananithichot 2022)

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여도 가설 1번의 삼중 교차항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 더해 본 논문

은 SNS 정보 수집, MZ세대,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의 삼중주가 

2019년도 이전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양적 연구는 변수를 

측정하고 일반화를 위한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탁월하지만 질적 연구

의 깊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양적 분석을 통해 개인의 경제

적인 상황에 대해 비관이 없는 MZ세대일수록 SNS로 정치 정보를 수

집할 때에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부유층

(well-off) 혹은 중상위계층(upper middle class)은 정치적 관심을 어떻

게 형성하는가?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 전파할까? 그

리고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b)이 발견하는 것처럼 중상위계층

과 중하위계층의 간극은 민주화뿐만이 아닌 태국의 정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 질적 분

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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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더욱 훌륭한 양적 분석을 위해서 자료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

할 것이다. 자료의 질(quality)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만들어지

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당 자료를 만든 기관이 어디인가도 고

려하여야 한다. 누가 자료를 생산했는가도 자료의 신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McMann et al. 2022, 435). 태국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개 자

료의 경우, ABS, WVS 모두 쁘라차티뽁 연구소(King Prajadhipok’s 

Institute)를 통해 생산되었다. 추후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생산된 공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할 경우 좀 더 폭넓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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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on MZ, information-gathering in SNS, 

pessimism over economy, and political interest in 

Thailand

Lee, Jeongwoo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The MZ generation in Thailand effectively utilized social media 

system (SNS) for political activities and organizing protests. 

Consequently, previous research has argued that university students and 

the Thai public collect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leading to an 

increase in political interest. However, some studies have shown results 

indicating that SNS usage does not affect the political interest of the 

MZ generation. This paper argues, based on the debates in previous 

research, that the MZ generation, who perceive their personal economic 

outlook as pessimistic, are more likely to increase political interest 

when collecting government and political information through SNS. 

This paper uses data from the 5th wave of the Asian Barometer Survey 

Thailand data and conduct the analysis with ordinal logistic regression.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SNS and the 

MZ gener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thre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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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term involving economic pessimism, the MZ generation, 

and SNS information collection significantly affects political interest. 

Furthermore, analyzing the data by separating the 20s and 30s reveals 

the effect of the three-way interaction term in the 20s.

Keywords: Asia Barometer Survey, Social Network Service,  Internet, 

Political Interest, Thailand, Generation MZ




